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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temporary residential culture, apartment houses can form individual independent residential areas within 

narrow territory. By using various building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apartment house is recognized as an 

aesthetic space by modern people. However, as the number of cases of tile defects in apartment complexes has surged 

recently, aesthetic factors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reduced,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efects have been charged 

to builders every year. The tile defects in the apartment complexes of 90 domestic complexes are cracked, lifted, 

damaged, and dropped off. Most of the tile defects are caused by poor construction, but the defect occurrence rate due 

to thermal stress mechanism is high.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se of tile defects in apartment house and 

identifies the defects and examines the problems that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the defects of tiles in the building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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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 내 일반적인 타일은 과거의 타일에 비해 다양한 모양, 크기 및 색상 등이 변화하고 있다. 타일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시공방법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타일 관련 시방서 및 지침의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타일 시공성 개선 미비에 의해 

건물 내장용 타일 하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하자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 내 발생하는 타일 하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건설사에서 매년 수억 원의 하자 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타일 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에서는 다각도의 연구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물 내장재 중 타일의 하자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자유형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내장용 타일분야의 하자 저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 국내 건물 내장용 타일하자 현황 및 원인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국내 90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타일 하자 사례 중 균열, 들뜸, 탈락 및 파손을 조사하였으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실내 하자 발생 위치는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주방 및 현관으로 타일하자 요인에 

상관없이 욕실 타일 하자 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욕실타일 하자 비율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경기·강원지역이 전체 욕실타일 

하자비율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며 욕실타일 균열이 주요 하자 요인으로 나타났다.

타일 균열의 원인은 열응력 방출 곤란, 타일 자체 강도 부족, 바탕 모르타르의 건조 수축, 타일 뒷면 공극 동결에 의한 부풀음, 

바탕 골조와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균열은 타일의 계면과 표면에서 발생하며 균열의 유형은 코너부 균열, 대린벽 

균열, 수평 균열, 사선 균열 등이 있다. 코너부 균열은 불량이 잦고 부위의 충전성이 낮으며 누수의 우려가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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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균열 들뜸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주방 현관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주방 현관

경기·강원 52 825 13 12 132 59 93 1,745 14 88 57 87

충청 5 108 2 4 7 5 18 281 2 44 3 209

호남 1 54 6 3 5 1 2 25 1 5 4 4

영남 8 153 5 2 20 31 15 719 21 101 31 58

구분
탈락 파손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주방 현관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주방 현관

경기·강원 30 177 7 12 48 24 285 3,537 125 295 295 565

충청 13 41 11 5 7 2 27 771 58 32 32 47

호남 2 40 10 4 9 36 87 700 32 50 50 59

영남 1 412 7 73 34 67 75 1,275 54 75 75 85

표 1. 공동주택 타일하자 사례 및 요인에 따른 발생 건수

3. 하자 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 방향

욕실타일 균열은 타일 재료 자체의 문제보다 시공기술 상의 미숙 등으로 인한 하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욕실의 코너부 

타일은 붙임면적 부족(피착면적 50% 이하), 코너 부위 설비 배관 집중, 인코너 부위 맞댐 시공 등으로 인해 타일 붙임뿐만 아니라 

균열 등의 하자 발생률이 높다. 이러한 하자 개선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붙임면적 채움을 

약 1.5배 증가시켜 타일의 열응력 분산과 부착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붙임면적이 낮을 경우 타일이 부담하는 열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2의 내용은 적절한 붙임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붙임재 사용시  코너부 맞댐 시공 시 발생하는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용 실링재 등을 코너 부위에 설치한 뒤 시공을 진행한다. 실링재는 코너의 신축줄눈 역할로 코너부 응력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기존 붙임재에 비해 높은 충전성을 가지며 코너부 누수 등에 의한 하자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1. 타일 붙임면적 증가를 위한 붙임재 사용 그림 2. 코너부 맞댐시공 하자 보완을 위한 실링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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